
들어가고 나갈 문 없는 ‘중도’  

박희승의 

禪, 세상을 만나다 ▶ 한줄 요약

본래성불, 본래부처의 또 다른 말이 대도무문.
대도무문大道無門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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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前 대통령이 쓴 ‘대도무문’ 휘.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대도무문(大道無

門)이란 말이 있다. 큰 도에는 문이 없다. 무슨 

뜻일까? 대도무문의 뜻을 바로 알면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를 알고 선(禪)의 지혜가 열리는 것

이니 매우 중요한 말이다. 이 대도무문에 대하여 

알아보자.

김영삼 대통령의 대도무문 일화

흔히 ‘YS’라 불리운 김영삼 대통령은 ‘대도

무문(大道無門)’을 좌우명으로 삼아 붓글씨도 

자주 썼다. 그는 교회 장로로 널리 알려졌는데, 

개신교 신자인 그가 선어(禪語)인 대도무문을 

즐겨 썼다니 재미있는 일이다. 하나님을 믿은 김

영삼 대통령은 과연 대도무문의 뜻을 바르게 알

고 썼을까?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미국 클린턴 대

통령을 만났을 때 대도무문(大道無門) 휘호를 

선물하면서 “대의를 행하는데 거칠 것이 없다”

고 설명했다고 한다. 클린턴이 그 말을 알아듣

지 못하자 통역자가 ‘고속도로에 톨게이트가 없

다’고 하니 웃으면서 알았다고 한 일화가 있다. 

기독인을 믿은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선어인 

대도무문을 화제로 대화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김대통령은 대도무

문을 글자만 풀이했지 참 뜻은 몰랐다.      

대도무문(大道無門)의 뜻

그렇다면 선에서 말하는 대도무문은 무슨 뜻

인가? 대도무문이란 말은 송나라 후기 무문혜

개(無門慧開, 1183~1260) 선사가 지은 ‘무문관

(無門關)’에 나온다. 무문 스님은 선문의 대표

적인 화두 48개를 소개하면서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처의 말 중에 근본은 마음이다. 진리의 문

에는 문이 없다. 문이 없는데 어찌 뚫고 갈 것인

가? 듣지 못했는가? ‘문을 통해서 들고나는 것

은 잡된 것이요, 인연으로 얻은 것은 결국 부서

지고 말 것이다.’ 실은 이런 말도 평지풍파요, 멀

쩡한 살에 종기짜는 칼을 들이댄 것이니 하물며 

언어문자에 집착하여 지혜를 구하는 짓이야…”

大道無門 千差有路 큰 도에는 문이 없다. 천 

갈래 길이 어디나 통한다. 

透得此關 乾坤獨步 이 관문을 뚫고 간다면 천

지에 홀로 걸어가리라. 

무문 스님은 불교의 진리를 깨치는 길은 들어

가고 나가는 문이 없는 무문(無門)이라 한다. 만

약 문이 있어 들어가고 나감이 있다 한다면 상

대분별에 떨어져 양변이 되니 잡스럽다. 또한 얻

을 것이 있다 한다면 상(相)이니 결국 허망할 것

이라 한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여래는 오

고감이 없다.’ ‘모든 있는 바 상(相)은 다 허망

한 것이니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여래를 보리라’ 

하는 말과 같은 이치다. 이런 말조차 옥상옥이

고 긁어 부스럼이다. 그래서 게송을 하나 지으니 

“큰 도에는 문이 없다”는 대도무문이고 이 관문

을 뚫으면 천지에 가장 고귀한 존재인 것이다. 

선사의 법문이나 부처님의 〈금강경〉이나 중

도와 무상(無相) 도리를 말하는 것은 똑같다. 우

리가 ‘나’가 있다는 분별에 떨어지면 오고 가는 

나도 있고, 들어가고 나감도 있으니 결국 생사 

윤회하는 괴로움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 부처

님 가르침대로 무아, 중도의 정견을 세우면 ‘나’

라고 한 실체가 없으니 오고 감도 없고, 들어가

고 나감도 없으며, 안과 밖이 중도불이로 존재함

을 알게 된다. 이것이 부처님이 깨친 불교의 진

리다. 이 불교의 진리에는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없는 무문(無門)이다. 그래서 불교의 진리인 큰 

도는 들어가고 나오는 문이 없는 대도무문이라 

한다. 

대도무문, 선(禪)의 본래성불을 말한다

불교는 우리가 깨달음을 통하여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대자유를 누리는 가

르침이다. 그런데, 이 불교의 진리에 대도무문이

라 하니 수행도 필요 없고 깨달음조차 없다는 말

인가? 참으로 알쏭달쏭하다. 

이것을 禪과 敎의 입장에서 풀어보면 이렇다. 

부처님께서는 우주 만물이 연기로 존재함을 깨

쳤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연기로 존

재하니 ‘나’라 할 실체가 없다. 이것을 무아(無

我), 무상(無相), 공(空)이라 한다. 우주 만물이 

연기, 무아로 존재하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中道)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부

처님의 제자인 조사들도 부처님처럼 이것을 깨

달아 생사의 괴로움을 여의고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준 것이 불교이고 선이다. 

그런데, 禪은 이 불교와 깨달음에 대하여 독특

한 입장을 보여준다. 부처님이 우주 만물이 중도

연기로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우주 만물

은 모두 본래 완전하고, 본래 청정하며, 본래 깨

달아 있다고 본다. 〈화엄경〉에 “일체 중생이 여

래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고 있건만 분별

망상에 가로막혀 보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부

처님 말씀이 그것이다. 이처럼 일체 중생이 중도

연기로 존재하니 본래 완전하여 깨달음의 성품

이 보편되어 있다. 이것을 불성(佛性), 법성(法

性)이라 한다. 즉 깨달음의 성품이 일체 중생에

혜개선사 지은 ‘대도무문’ 의미

〈금강경〉 가르침과 일맥상통해

분별망상 없는 삶 속 수행 강조

게 본래 다 갖춰져 있다는 것이다. 불교 교리적

으로는 이것을 중도연기, 진여연기라 하고 禪은 

본래성불, 본래부처라 한다. 

禪의 본래성불(本來成佛), 본래부처를 무문스

님은 대도무문이라 달리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본래 깨달음이 다 완성되어 갖추고 있으니 ‘내

가 있다’ ‘내가 중생’이라는 분별망상만 찰나 

간에 깨치면 되는 것이다. 지금 나 이대로 중도

연기로 존재하니 본래 완성되어 있고, 온갖 지혜

와 덕을 갖추고 있는 본래부처이다. 그래서 6조 

혜능대사는 “반야 지혜는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미혹하기 때문에 스스

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법문한다. 

대도무문, 본래성불에 수행과 깨달음이 필요

한가? 

혹자는 “우리가 본래성불해 있으니 수행도 깨

달음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들은 ‘있다-없다’의 없다는 양변에 떨어져 삿된 

소견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존재원리

인 중도연기는 깨달은 부처님이나 중생이 다 하

나이지만, 부처님은 자기가 중도, 무아라는 것을 

깨친 분이고 중생은 자기가 있다는 분별망상에 

집착하고 있어 중도를 알지 못한다. 결국, 우리

는 자기라 할 것이 없어 우주 만물과 더불어 중

도연기로 존재하는데, ‘자기가 있다’는 양변에 

떨어져 집착하고 살아가니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따라다니는 것이다. 

6조 혜능대사는 〈단경〉에서 이렇게 말한다.

“선지식아! 스스로 본래 마음을 아는 것이 본

성을 보는 것이다. 깨닫고 나면 본래 차별이 없

지만, 깨닫지 못하면 긴 세월 동안 윤회하는 것

이다.”

우리가 본래 청정한 부처이나 분별망상에 사

로잡혀 미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 자기 안에 망

상을 비우는 수행과 깨달음이 없다면 영원히 생

사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니 자기 안

에 분별망상을 비우고 본래 마음을 보아 깨쳐야 

한다. 그래서 수행과 깨달음이 필수적이다. 수행

하여 깨쳐도 뭔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의 분별망상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다. 

본래성불의 정견으로 수행하면 즐겁고 행복하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여 부처님의 깨달음이 

중도연기라는 것을 이치로라도 확실히 이해하면 

대도무문, 본래성불도 알아 정견이 선다. 자기가 

본래성불해 있는 부처라는 것을 알고 믿음이 서

면 깨달아 부처로 살겠다는 마음이 스스로 일어

난다. 이것을 화두선에서는 정견과 믿음, 그리고 

발심이라 한다. 이 정견과 신심, 발심이 갖춰진 

사람은 어떤 수행을 하더라도 조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게 정진하는 힘이 나온다.

현대인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일하고 살아가

야 한다.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도 있지만, 뒤져 

낙오하는 사람이 더 많다. 이런 시대에 자기가 

본래 완전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 갖추

고 있다는 자기 가치를 알게 되면 남과 비교하지 

않는 자존감을 갖추게 된다. 자기가 부처님처럼 

존귀하다는 것을 아는 불자라면 가난하고 어려

운 삶일지라도 남들이 나를 욕하고 핍박해도 스

스로 자존감을 잃지 않는다. 부처님과 조사들의 

삶이 그러했다. 부처님은 깨친 후 평생 걸식과 

무소유의 삶을 살아도 그 누구보다 행복했다.

자기가 본래성불해 있다는 정견을 세운 사람

은 자기 마음이 부처님 마음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안의 분별망상을 부지런히 비워간다. 망상

은 본래 실체가 없으니 집착하거나 머물지만 않

으면 된다. 하지만, 착각이 깊은 사람은 망상을 

걷어내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만, 본래성불 알고 하면 깨달음이 먼 곳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아

니 두려움 없이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다. 만약 

대도무문을 몰라 자기가 본래 부처인줄 모르고 

중생이라 생각하고 믿고 수행해 나간다면 아마

도 수행은 힘든 고행이고 부처가 되는 깨달음은 

요원하다고 여길 것이다. 그래서 남방불교의 위

빠사나 수행에서는 중생이 아라한과를 성취하려

면 3아승기겁 동안 세세생생 닦아야 한다고 말

하는 것이리라.

자기가 부처가 아닌 중생이라 생각하고 부처

가 되고자 수행하는 사람은 수행과정에서 만나

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데 더 힘이 

들고 주저앉기가 쉽다. 중생이 다 그렇지 뭐…하

는 마음이 자기를 속박한다. 반대로 자기가 그대

로 본래 부처이고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다는 것

을 이해하고 믿고 깨달음으로 가는 수행은 훨씬 

힘이 나고 즐겁고 보람이 있다. 자기 안의 분별

망상을 비운만큼 가볍고 밝고 행복하다.

그래서 禪, 화두선을 가장 빠른 수행이라고 최

상승이라 한다. 그렇다고 선이 다른 불교 수행법

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아니다. 화두선이든 위빠

사나든 염불 등 불교 수행법은 모두 평등하고 우

열이 없다. 다만, 화두선은 본래부처가 부처되는 

길이니 좀 빠르다고 하는 것이다. 본래 부처가 

부처되는 길이니 선 수행은 고행이 아니라 행복

한 길이다. 중도는 들어가고 나갈 문이 없는 대

도무문이다.

본래성불로 수행 불필요 주장

유무의 양변 집착과도 같아서

수행은 망상 완전히 비우는 것

〈불교인재원 교수〉

한국스틸 고건축
국내최초·벤처기업

공장에서 직접 제작 ｜ 지상에서 단청 작업 ｜ 현장 조립 설치

상담문의 010-5023-5050✽ 바늘 끝같은 정교함 ✽목재대비 유사도 90%이상

원적산 법명사 스틸 일주문 완공 사진과 작업 현장

① ② ③

④ ⑤ ⑥

1)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의 단점 : 장마철에 습기로 인한 녹 발생)
2) 스틸은 결로가 생기지 않는다. (방음과 결로에 대한 단열)
3) 스틸은 지진과 화재에 강하다.

4) 11포, 9포까지 표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 벤처기업 인증)
5) 타 자재에 비해 공사비가 40% 저렴, 공기단축 (23년 축적된 기술력)
6) 좀 더 세련되고 화려하며 웅장하게 표현할 수 있다.

스틸 고건축의 장점

◉ 국내 최초 대철장 ◉ ◉ 산신각 2m×4m, 3m×4m 주문제작 ◉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
                                            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대한불교문수종   종       정  지광  합장
                            총무원장  동진   

문의 : 010-7321-0404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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